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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움텄으나 1975년 베트

남 통일 이후 그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학술적 베트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다. 이후 1986년 말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정책 채택과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과 함께 한국에서 베

트남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다. 동시에 한국인 연구자들은 베트남으로부터 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

을 통해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베트남 연구 ‘붐’을 일으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동안 베트남 전공자들을 다수 배출해냈다. 이들이 현재 베트남 연구의 제2세대로서 한

국 내 베트남 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와 인적 교류의 확대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기 위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주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

회 및 경제·경영 분야에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베트남 연구도 사회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연구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례 연구

I. 머리말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국교 수립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1992년 12월 수교한 이래 경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인적 교류 부문에서

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양국 간 교역액은 1992년 약 5억 달러로부터 2011년 약 

185억 달러로 20년 만에 37배 증가하여, 2011년에 한국은 베트남의 4위 교역 

대상국, 베트남은 한국의 15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에서

는 1988년 이래 투자승인액 누계로 한국이 2위에 위치해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 2012년 하반기 국내학술대회(2012. 11. 15)에서 발표

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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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TV 드라마가 1990년대 말부터 베트남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한

류를 일으켰고, 이 흐름은 영화, 음악, 음식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부터는 베트남 내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 국

민은 각 12~13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베트남인 여성은 5만 명

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증가하여, 한국 내 외국인 배우자 순위에서 1위를 차

지하게 되었다. 양국 관계가 20년 만에 이 정도로 밀접해진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며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함께 받아 양국의 문화

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역사상 양국의 사신들은 중국에서 조우하여 

시문을 나누곤 했다. 또한 12세기에 베트남인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선 이 씨

의 시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3세기에 베트남의 리(Ly) 왕조가 멸망

하면서 한 왕자가 한국으로 피신하여 화산 이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인들은 냉전 시기에 한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하여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

로써 희생자를 낳았고 베트남의 통일을 저해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갖는

다. 탈냉전 시기에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한 상대였다. 베트남은 이제 산

업화를 시작하여 많은 유휴 노동력을 채용할 공업부문이 필요했고, 한국은 노

동집약적 산업을 해외로 이전할 단계였다. 이후 한국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건

설, 제철 등 중공업 부문에도 투자하여 베트남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

했고, 베트남에서 공업화가 진전되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친밀해진 양국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양국민들이 상대

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 않으면 안 되며, 그 기반이 되는 학술 연구도 

심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간 베트남에 대해 얼마나 연구했는가? 일

반적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연구

자들이 적지 않다. 1987년 창립된 일본베트남연구자회의의 회원 수는 100명 이

상이며, 이는 1999년 기준 유럽 전체의 베트남 연구자 수와 비슷한 규모다(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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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夫, 2000: 227). 

이 연구는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의 발전 과정과 주요 연구 분야 및 쟁점을 탐

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기적 범위는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이며, 베트남 

연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 주요 연구 분야의 특성 및 쟁점 등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연구’의 범위로, 한국을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는 연

구자의 연구 및 한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연구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

비스 웹사이트(http://www.riss.kr)에서 주제어를 ‘베트남’, ‘안남’, ‘월남’, ‘월맹’으로 

입력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했다. 검색된 

목록에서 베트남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만을 가려내 연구 분야별·시기별

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간 베트남 연구의 추세를 파악했다.1 이외에 필자가 수

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했다. 한편,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구 

비중의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해 한국동남아학회 발간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

문의 전체 대비 베트남 연구 논문 비중을 찾아보았다.2

1　제목에 베트남을 명기한 2개국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3개 이상 수개국에 대

한 비교연구는 베트남 국가 또는 지역에 관심을 두기보다 비교 자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 제외

했다. 베트남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타국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와 베트남 사례 연구이지

만 중점이 타국에 있는 연구도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처럼 한국 외교정책 또는 국

제관계 연구는 엄밀히 보자면 베트남 연구에서 제외해야 하나, 여기서는 폭넓게 해석하여 베트남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도 좁게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

이나 베트남인 디아스포라 연구로 간주하여 포함했다.

2　이 밖에도 관련 논문이 『역사학보』, 『동양사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한국문

화인류학』, 『아시아연구』, 『베트남연구』 등 학회 발간 학술지 및 대학 연구소 발간 학술지 중 『동남

아연구』(한국외국어대 동남아연구소), 『동아연구』(서강대 동아연구소), 『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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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용어 고찰

베트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베트남’ 용어가 한국 내에서 쓰이게 

된 경위를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3 한국에서 베트남을 지칭

하는 용어는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용례에 따라 

‘안남(安南)’이었다(김영건, 1937).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은 ‘불령 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약칭 佛印), 인도차이나는 ‘인지(印支)’로 

불렸다. 해방 이후에도 ‘안남’이 쓰이다가(윤동수, 1954), 곧 ‘월남(越南)’(박노식, 1956; 최

치륜, 1958), ‘베트남’(표문화, 1958; 이영택, 1960; 조영식, 1960; 서상규·임동직, 1961; 심홍택, 1963)

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 경우 ‘안남’, ‘월남’, ‘베트남’은 베트남 전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4 한편 정치학자 조효원(1955: 26)은 자신의 저서 『亞細亞政治論』에서 

베트남을 ‘비에드남’, 신세훈(1965)은 자신의 시집에서 ‘비에뜨·남’, 시인 김준태

(1970)는 ‘비에트남’이라고 하여 원어 발음에 보다 더 가깝게 표기하려고 시도했

다. 그러나 1960년 전후에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남베트남을 ‘월남’(외무부 정무국, 

1959), 북베트남을 ‘월맹’(내외문제연구소, 1961)으로 지칭하면서, 베트남 전역은 ‘베트

남’ 또는 ‘월남’, 남베트남은 ‘월남’, 북베트남은 ‘월맹’으로 혼란스레 지칭되었다. 

단지 ‘월맹’은 학술적 연구에서보다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책자에서 많

이 쓰이는 경향이었다.5 이후 ‘베트남’과 ‘월남’이 함께 통용되다가, 1990년대부

터 ‘월남’ 용례가 급격히 줄고 ‘베트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서울대 국제학연구소), 『비교문화연구』(서울대 비교문화연

구소), 『민주주의와 인권』(전남대 5·18연구소) 등에 게재되고 있다.

3　필자는 왜 한국에서 ‘Viet Nam’이 ‘비엩남’으로 표기되지 않고 ‘베트남’으로 표기되었는가에 대

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의 ‘베트남’이 일본식 표기방식인 ‘ヴェトナム(붸또나무)’ 또는 ‘ベトナム

(베또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4　최치륜(1958)은 남부 베트남을 ‘반공권 월남’이라고 칭했다.

5　http://www.riss.kr에서 주제어를 ‘월맹’으로 하여 검색하면, 제목에 ‘월맹’을 포함한 연구는 학위

논문 2개,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1개에 비해, 단행본 4권이 검색된다. 단행본은 국토통일원, 내외문

제연구소, 일해연구소 발간 책자다. ‘월맹’이 학술연구에 쓰인 예로는 동남아연구실 편(1974)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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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 연구의 발전 과정

1. 해방 전 연구

한국의 베트남 연구는 일제 강점기 베트남에 체재하던 한 한국인 연구자

에 의해 시작되었다(윤대영, 2009). 김영건은 1931년부터 1940년까지 하노이 소재 

프랑스 극동학원에서 사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1937년 『한글』 편집자 이윤재 선생 앞으로 보낸 “안남 하노이 통신”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의견을 적었다(김영건, 1937). 그는 일본으로 귀환 이후 『日

佛安南語會話辭典』(1942),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1943) 등 책자를 발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연구는 이후 한국 내 베트남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가 일본에서 하노이로 파견된 사서였기에 그의 연구를 순수히 ‘한국의 베트남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가 한국

에서 베트남 연구의 효시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를 제1세대 연구자라고 하기

에는 적절치 않아 제0세대 연구자로 평가하고자 한다. 

2. 해방 후 베트남 연구의 태동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에 피식민 국민으로서 베트남인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판 보이 쩌우(Phan Boi Chau, 潘佩珠)가 구술하고 양계초가 

편집한 『월남망국사』를 한글본으로 발간하여 돌려 읽으며 망국의 한을 공감하

고 식민지 저항의식을 불태웠다.6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격동기를 겪으며 한

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

황에서 해방 이후 초기에 베트남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1950~53년 전쟁을 겪으며 역내 반공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해 가

6　이에 대하여는 최기영(1985), 한상도(200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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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남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7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베트남

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학술적 연구라

고 할 만한 것은 조효원 연세대 정치학 교수가 1955년 그의 저서 『亞細亞政治

論』 속에 인도차이나에 관한 개괄적 설명을 삽입한 것과 1959년에 발간한 『월남

의 정부조직』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8 1950년대에 베트남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

구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베트남에 대한 설명은 외국 역사 또는 세계지리 교과

서류에 포함되거나(윤동수, 1954; 박노식, 1956; 표문화, 1958) 외국여행기에 포함되어 있

었다(최치륜, 1958). 1950년대에 발간된 단행본으로는 한국 외무부 정무국이 1959

년에 발간한 『월남공화국』이 있으나 업무참고용 소책자라고 판단된다. 이후 농

림부가 1960년에 『월남의 농업협동조합』을 발간했다. 

베트남 관련 단행본의 발간이 증가한 것은 한국이 1964년부터 남베트남에 파

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65년에 함재건이 『이것이 베트남이다』, 국제문제연

구소가 『베트남 -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출간했는데, 이는 베트남을 전반적

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65~66년에 발간된 베트남 관련 서적 대

다수는 국제문제연구소의 『월남전과 한국의 안전보장』, 원용석의 『월남전과 한

국』 등과 같이 정책성 연구서들이었다. 1966년에 최상수가 출간한 『한국과 월남

과의 관계』가 베트남 역사와 한국-베트남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 본격적 첫 학

술 연구서였다. 

국내 학위 논문으로는 박희주가 1964년에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미

얀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낸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한상선이 1965년에 “월남시장에 관한 실증적 고찰”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

을 냈다. 국내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이대진이 1972년에 “월남 일부지역에 있

어서의 장관 내 세균감염에 대한 역학적 고찰”을 내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인

7　베트남이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으로 분단된 후 베트남 남부의 베트남국은 1955년 국민투표를 

통해 베트남공화국으로 전환했고 1955년 10월 26일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응오 딘 지엠 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은 바로 그 다음날 이를 승인하여 공식 외교관계를 맺

었다. 

8　이 논문이 해방 이후 한국에서 발간된 베트남에 대한 첫 학술적 논문인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

효원 교수는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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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이은호 교수가 1972년에 “The Role of the Military in 

Nation-building: South Vietnam and Korea”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최초였고, 이어 유인선 교수가 1978년에 “Law and Famil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김

기태 교수가 1983년에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로 정치학 박사 학위

를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베트남 전공자의 성장

필자는 현재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연구자들을 주전공자와 사례 연

구자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주전공자는 베트남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베트남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며, 사례 연구자들은 여타 분야를 전공

하면서 베트남 관련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들이다.9 주전공자의 시

기별 박사 학위 수여자 수를 표 1에서 보면, 1980년대까지 3명, 1990년대 전반 

4명, 1996~2000년 8명, 2001~2005년 8명, 2006~2012년 5명이었다. 상기 이은

호, 유인선, 김기태 교수를 한국 내 베트남 전공자 제1세대라고 한다면, 이후 박

사 학위 취득자들은 제2세대 전공자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승우(2009)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제2세대 베트남 전공자들을 구분하면, 제2세대 내 제1코호트

는 1990년대 전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4명, 제2코호트는 1990년대 후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8명, 제3코호트는 2001년 이래 박사 학위를 받은 13명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 10년간 16명이 베트남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

아 베트남 전공 ‘붐’을 일으켰다. 2006년 이후 베트남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는 

5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학문 분과별로는 정치학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역사학자 7명, 인

류학자 4명 순이다. 이 논문에서 구분한 제1, 2세대를 합한 베트남 주전공자

들의 학문 분과 비중은 정치학 32%, 역사학 25%, 인류학 14% 순이다. 박승우

9　베트남 주전공자는 박승우(2009)의 베트남 지역연구 전문가의 범주보다 더 좁게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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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30)의 조사에서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의 박사 학위 학문 분과

가 정치학 46%, 인류학 16%, 경제학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전체와 비교해볼 때 베트남 주전공자들의 학문 분과별 비중은 

정치학이 상대적으로 적고 역사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인다. 단지, 한

국의 베트남전쟁 파병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학자 2명을 주전공자

로 포함시킨다면, 학문 분과별 베트남 전공자 비중은 정치학 37%, 역사학 23%, 

인류학 13%로, 동남아 전체 상황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된다. 베트남 주전공 경제

학자 비중이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전체에서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베트남을 사례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 경제학자가 드물지만 사례 연

구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IV. 최근 연구 경향

1. 베트남 연구의 분야별 변화

최근 베트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

kr)에 등록되어 있는 1996~2012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과 석·박사 학위 논문을 

시기별로 분류했다.

시기별 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2001년까지 연간 40편 이하

였으나, 이후 2006년까지 연간 40~60편으로 증가했고, 2007년 70편, 2009년 87

편, 2010년 120편, 2011년 100편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그 수는 2012년 

69편에 그쳤다.10 이처럼 베트남 관련 논문이 2000년대 말에 대폭 증가하는 현

상을 보였다. 이 기간 연구 분야별 논문 수는 역사 분야가 179편으로 가장 많았

고,11 경제·경영 분야가 176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회 분야와 어문학 분

10　2013년 초 조사 시기에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에 2012년 발간 논문 정보를 모두 등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11　역사 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를 현대사 분야에 포함시켰기 때

문이기도 하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베트남 연구에서도 역사 분야 논문이 많은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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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8 1 1 4 5

1 0 4 6 0 4 1

4 1 0 4 1 6 0

2 0 4 8 0 3 4

3 1 4 3 1 18 1

6 3 4 9 1 8 2

3 3 2 13 7 11 6

7 2 8 16 3 14 3

7 0 6 19 9 13 5

6 2 1 18 7 38 3

8 2 8 22 6 49 13

55 16 72 1
2
7

38 2
0
4

48

합
계

16
19

15
13

9
10

21
16

16
21

31
33

45
53

59
75

10
8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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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그 뒤를 따랐다. 연구 분야별로는 2008년을 예외로 한다면 2000년대에 어

문학과 역사 분야의 논문이 증가했고, 정치 분야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

반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사회 분야의 논문 

수가 증가했고, 문화, 예술, 건축, 도시 관련 연구들도 증가했다. 경제·경영 관

련 연구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더욱 많아졌으며, 이 가운데 경영 관련 연

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베트남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은 표 3에서 보듯이 2005년까지 연간 10~20

편이었으나, 2006년 31편으로 증가한 이후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 

108편을 기록했다. 분야별 분포를 보면, 경제·경영 관련 논문이 타 분야에 비

해 월등히 많았다. 동시에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인 저자의 논문이 많아지

는 현상이 보이는데, 베트남 유학생들 가운데 경제·경영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

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 분야의 학위 논문 수가 증가한 것도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사회 분야의 논

문 수 증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인 저자의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월등히 많아졌다

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베트남인 저자 수가 2004년 이전에는 한국 및 기타 

국가 출신 저자 수보다 적었으나 2004년에 각 8명으로 동등해졌고,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한 2004~2010년간 양자 간의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2011~12

년에 베트남인 저자 수는 한국 및 여타 국가 출신 저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여 2011~12

년간 학위취득자가 많아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베트남인 학생들은 대부분 석사 

학위자들이며, 그들 중 다수가 경제·경영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거나 결혼이

주 여성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고 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보였다(Shimao and Sakurai,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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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경향 평가

베트남 연구 경향을 평가해 보자면, 먼저 연구의 양적 성장을 들어야겠다. 학

술지 게재 논문 수가 2000년대 들어 연간 40~60편이었다가 2007년에 70편으로 

증가하고 2010~11년에 연간 100편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 내 베트남 연구

의 급성장을 잘 나타내준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전반 기간 

동안 베트남 주전공자들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사례 연구자들이 베트남 관련 논문을 많이 출간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사회 분야 및 경제·경영 분야 주전공자의 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논문 수가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증가한 것은 사

례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동남아 지역연구 내에서 주전공자들에 의한 베트남 연구의 비중은 20% 정도

로 추정된다. 박승우(2009: 235)의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가운데 

베트남 전문가는 23%였다. 한국 내 동남아 관련 대표적 학회인 한국동남아학회

에서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

구의 비중을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1992~2012년 『동남

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베트남 관련 논문 수는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16~20%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남아시아연구』가 주로 주전공자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기에, 베트남 주전공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동남

아 전공자 내 상대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 베트남 관련 논문의 비중도 

표 4  석·박사 학위 논문 저자의 국적

연도

국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인 

및 

기타

16 18 15 9 6 8 16 12 8 11 16 24 24 29 31 19 42

베트남

인

0 1 0 4 3 2 5 4 8 10 15 9 21 24 28 56 66

합계 16 19 15 13 9 10 21 16 16 21 31 33 45 53 59 7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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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동

남아시아연구』 이외 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많아, 이 논문들을 모

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기에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구의 비중을 추정하는 

데 한계도 있다. 

연구 분야별로 특기할 만한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 관련 주제, 2000

년 중반부터는 베트남 경제 및 양국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인 투

자기업의 경영 관련 주제의 논문도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수교 

이래 경제 분야에 관심이 급증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

와 연관된다.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근래에

는 경영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도 많아진 특성을 나타낸다. 또 다른 주목할 만

한 점은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 분야의 논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문제가 사회문제

로 떠올라 이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실용적 요구

가 경제·경영 분야 및 사회 분야 학술연구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베트남 전쟁, 통일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출간되었다. 이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당사자로서 베트남전

쟁을 재고찰하려는 시도와 함께 베트남의 통일과 사회 통합 과정의 경험으로부

터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외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화, 예

술, 건축, 도시건설 및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논문이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3. 연구 기본서의 출간과 국제적 소통

베트남 전공자들은 베트남 연구를 위한 전공서적과 사전을 출간했다. 한국 

내 베트남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서적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 중 베트남 관련 논문의 비중

연도 1992~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2년

베트남 9 20% 10 19% 15   16% 15 18% 8 17%

전체 44 52 91 8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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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 통사는 유인선(1984; 2002)과 송정남(2000a; 2010)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동

남아시아사 통사는 최병욱(2006a)에 의해 발간되었다. 일본에서 『安南史』 3권본 

통사가 1881년에 출판된 것에 비하면(古田元夫, 2000: 229), 한국에서 베트남 통사의 

발간이 매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베트남어 

사전의 편찬은 조재현(2006)과 송정남·이강우·박연관(2011)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에서의 베트남 연구를 위한 기본 서적은 갖춘 셈이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학문적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어로 출판되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김세진(Kim, 1970), 한

승주(Han, 1978), 박준영(Park, 1981) 등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과 관련한 논문들을 외국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는 좁게 보면 베트남 연구라기

보다 한국 대외정책 관련 연구라고 해야겠으나 넓게 보아 베트남 연구의 범위

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 영어로 발표된 연구를 보자면, 유인선(Yu, 

1990; 1999a; 1999b; 2001; 2006), 최병욱(Choi, 2003; 2004a; 2004b) 등이 베트남 역사 관련 

연구 결과를 발간했다. 정연식( Jeong, 1997b)이 베트남 정치 관련 논문, 이한우(Lee, 

2003; 2005)가 베트남 사회문화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최호림(Choi, 2007)이 베트남 

의례 관련 논문, 채수홍(Chae, 2011)이 베트남 노동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또한 최

호림(チェ·ホリム, 2010)이 일본어로, 윤대영(Youn, 2011)이 프랑스어로 연구물을 발

간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류학자 권헌익(Kwon, 2006; 2008)이 베트남전

쟁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간했고,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학자 김지영(Kim, 

2004; 2011)이 베트남 노동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베트

남어로 된 연구물을 출간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한국인 베트남 연구자들

의 세계 학계와의 소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V. 주요 연구 분야 및 쟁점

이하에서는 베트남 주전공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도 한국 내

에서 많이 논의된 연구주제를 포함하여 주요 연구 분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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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이전 역사 분야

1) 베트남 유교 사회와 가족제도

역사 분야에서는 유인선(2005)이 베트남 사회의 유교 사회화 문제에 대해 고

찰했다. 그는 중국 문화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은 14세기까지 미미했고 15세기

에 이르러서야 지배계층에 한정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유인선(1981; 1982; 1996b; 

1997; Yu, 1990; 1999b)은 전통 사회의 가족제도와 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베트남

이 중국으로부터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에서처럼 강력한 가부장권

은 없었고 부부는 여러 면에서 동등했다고 분석했다. 최병욱(2003b; 2006b)도 베트

남 전통 사회, 특히 남부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김현재(2011)가 전통혼인 관념에 대하여 연구했다. 

2) 베트남 국가형성과정, 남부 ‘베트남’의 베트남화

다음으로 역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베트남의 국가형성과정

에서 남부 ‘베트남’의 베트남화 문제다. 특히 최병욱(2000a; 2004a; 2004b; 2008b; 2008c; 

2009a; 2010b; Choi, 2003)이 지역주의 문제와 함께 베트남의 응우옌(Nguyen) 왕조 시

기 남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추진된 동화정책과 통합과정상 문제에 천착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했다. 또한 유인선(1999)과 하순(2000), 최병욱(2008a; 2010a)은 

베트남 남부 사회·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3) 식민지 하 베트남 사회 변화

현대 이전, 특히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 전후 베트남 사회의 변화 문제는 몇 

명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김종욱(2002; 2003; 2009; 2011b)은 식민지배 

하 북부 농촌 마을에 집중한 사례 연구와 식민지배 시기 사회 변화 일반에 대

한 연구(2004; 2005; 2010; 2011a) 결과를 냈다. 송정남(1997; 1999; 2000b; 2001a; 2001b; 

2001c; 2002a)은 프랑스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지배 하 베트남의 토지제도 변화에 

관해 연구했다. 노영순(2002; 2003; 2006c)이 식민지배 시기 베트남인과 프랑스, 일

본 등 식민지배자와의 관계를 연구했고, 또한 노영순(2011b; 2012b; 2012c)은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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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시기 베트남의 군주권, 시민권 등에 대하여도 연구했다. 윤대영(2010a), 노영순

(2012b)은 프랑스 식민 지배 초기 베트남 내 사회개혁운동에 대하여 연구했다.

4) 신지식의 전파와 사회주의운동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를 전후한 새로운 지식의 베트남으로의 전파와 지식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윤대영(2007; 2011)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먼저 이범준(1986), 유인선(1991), 박종철(1993) 등에 의

해 수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노영순(2001; 2004c; 2006b)에 의해 이루

어졌는바, 그는 특히 1930년 전후 베트남 국내외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탐구했다. 

2. 현대 이전 교역과 대외관계

1) 현대 이전 교역활동

현대 이전 베트남의 교역 활동에 대하여는 최병욱(2000b; 2002; 2003a; 2011a)이 연

구를 통해 베트남의 교역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밝혔다. 베트남의 해항도시와 

대외 교류에 대하여는 노영순(2011c; 2012a)이 연구 결과를 냈다. 

2) 베트남-중국 관계

베트남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유

인선(1996a; 2009)이 베트남-중국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을 여러 편 출간하다가 마

침내 이를 종합하여 2012년에 저서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출판했다. 이 저서는 통시적으로 양국 관계를 개관한다는 점에서 일본

의 야마모토 다츠로(山本達郞, 1975)의 연구서에 비견되나, 야마모토의 연구서가 편

저인 데 반하여 유인선의 연구서는 단독 저서이고 현대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지닌다. 송정남(2004a; 2004b; 2006; 2012)도 현대 이전 베

트남과 중국 및 태국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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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베트남 간 역사적 교류와 비교

한국과 베트남 간 역사적 교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베트남 리(Ly) 

왕조 시대인 12, 13세기에 베트남 왕자들이 고려로 귀화한 사건이다.12 특히 리 

롱 뜨엉(Ly Long Tuong, 李龍祥) 왕자가 귀화하여 화산(花山) 이 씨의 시조가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베트남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 일찍이 최상수(1966)가 

서술한 바 있고, 근래에 조재현(Cho, 1994), 강은해(2011) 등이 연구했다. 한편, 양

국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나 교류한 역사 중 가장 많이 드는 사례는 16세기말 

이수광(李睟光)과 풍 칵 콴(Phung Khac Khoan, 憑克寬)이 북경에서 만나 창화시문(唱和

詩文)을 주고받은 일일 것이다(최상수, 1966: 70). 최병욱(2009b), 엄경흠(2010) 등은 한

국과 베트남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나 교류한 것을 연구했다. 더불어 최병욱

(Choi, 2012)은 고려인삼의 베트남 내 유통에 대해 연구했다. 

베트남 내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김기태(1999)가 식민지배로부터 

해방 직후의 한국인 정착의 역사를 연구했고, 채수홍(2005)이 현대 호찌민시 한

인사회를 연구했다.

현대 이전 시기 한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는 박희병(2009), 한상

도(2009), 김용태(2010), 윤대영(2010b), 노대환(2011), 허경진·김성은(2011), 서경희

(2012) 등이 연구했다. 양국 역사에 대한 비교 연구는 윤대영(2010c), 노대환(2010), 

배항섭(2010), 이상욱(2010), 최희재(2010), 한도현(2003a)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

대에 이르러 윤충로(2005)는 분단과 자유주의 체제 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역

사적 맥락을 함께 했던 한국의 이승만 정부와 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정부를 비교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저서 『베

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 형성사』를 출판했다.

12　리 즈엉 꼰(Ly Duong Con, 李陽焜)은 베트남 리 왕조 제4대 인종(仁宗)의 셋째 아들이며 제5

대 신종(神宗)의 아우였는데, 신종과 왕위를 다투다가 북송으로 망명했으나 송나라 내 불안정으로 

1127년에 고려로 들어와 경주에 정착하여 정선(旌善) 이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리 롱 뜨엉(Ly 

Long Tuong, 李龍祥)은 베트남 리 왕조의 제6대 영종(英宗)의 일곱 번째 아들로 1226년 변란으로 

왕족들이 살해당하자 피신하여 고려에 귀화하여 화산(花山) 이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사

학자들은 정선 이 씨의 시조에 대하여 아직 확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화산 이 씨의 시조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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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민지배 하 상호이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통으로 식민지배 하에 처한 것은 양 국민 간 공감의 계기

였다. 특히 판 보이 쩌우(Phan Boi Chau, 潘佩珠)의 『월남망국사』 한글 번역본이 출

판되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읽히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트남 주전공자(노영순, 

2004a; 유인선, 2004)들이 판 보이 쩌우의 사상과 혁명 활동 및 그가 주도한 유신운

동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한국사학자들(최기영, 1985; 박상석, 2010)은 『월남망국

사』의 한국 내 유통과 사회적 영향에 주목했다.13 또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에서 한국과 베트남 혁명가들의 협력과 상호이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사료 부족으로 아직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 

드물게 염인호(2007)가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선독립동맹과 베트남독립동맹의 혁

명 활동을 비교했고, 노영순(2011a)이 1910년대 초 한국 혁명가와 베트남 혁명가

가 중국 또는 일본에서 만나 망국의 한을 나눈 배경을 연구했다. 

3. 문학과 예술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전혜경(2006a; 2006b)이 베트남과 한국의 설화와 전기소

설을 비교했고, 배양수(Bae, 2001a)가 한국의 <춘향전>과 베트남의 <끼에우 전

(Truyen Kieu)>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냈다.14 이외에도 박희병(2000) 등 국문학

자나 한문학자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고전문학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베

트남 문학사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 국문학자 최귀묵(2010)이 『베트남문학의 이

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배양수(1998; 2002; 2005; 2010)가 개

혁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분석했다. 베트

남 영화에 관하여는 배양수(2006)의 연구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베트남 내 박

물관 설립과 문화정치에 관하여는 이한우(2010b), 최호림(2010b; 2011b)이 연구 결

과를 냈다. 예술 분야에서는 김인규(2010; 2011a; 2011b)가 베트남의 도자기에 관한 

13　더불어, 국어학자 안명철·송엽휘(양계초, 2007)가 『월남망국사』를 새로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

함으로써 학계에 기여했다.

14　응우옌 주(Nguyen Du)의 저작, 『쭈엔 끼에우』는 안경환(응웬 주, 2004)과 최귀묵(완유, 2004)

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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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을 여러 편 출간했다. 

 

4. 베트남전쟁과 통일 관련 문제

1) 베트남전쟁 재인식과 한국군 참전 문제15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문제가 1990년대 한국 사

회에서 중요한 논쟁적 주제였다. 먼저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에서는, 기존의 

자유수호론이 베트남전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전쟁으로 보았으나

(이선호, 2001),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수정주의적 시각이 일찍이 

이영희(1972; 1973) 및 리영희(1985), 이후 강정구(1996; 1997), 이삼성(1998)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원인에 관하여 1980년대까지 주류는 안보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공산화를 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또는 미국의 참전 압력 혹은 요청에 응하여, 

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했다는 

시각이다(Kim, 1970; Han, 1978; Park, 1981; 이선호, 2001). 여기에 대하여 1990년대에 들

어 홍규덕(1992; 1999), 최동주(1996) 등에 의해 제시된 수정주의적 시각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파병했다는 것이다. 김기태(1982)는 한

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며, 베트남전쟁 참

전으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복합적 원인을 들었다. 이기

종(1992)도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절충적 입장을 취했다. 베트남전쟁 연구

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산출되었다. 

한홍구(2001; 2003), 박태균(2006; 2007), 홍석률(2009) 등이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했다. 더불어 김봉중(2000; 2010)은 베트남

15　한국에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제반 시각에 대하여는 이한우

(2006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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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참전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연구했고, 김정배(2010; 2011)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냉전체제에 대하여 연구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국제관계에 대하여는 

이은호(1990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베트남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문제는 최동주(2001), 조재호

(2011)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윤충로(2007a; 2007b; 2008)는 베트남전쟁 시기 제국주

의와 식민주의 사이에서의 한국의 모호한 정체성과 참전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재벌중심구조 및 이념 등이 형성된 것에 관해 연구했다. 한편, 베트남전

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의 용병 문제와 민간인 학살 문제가 1990년대 말부터 대

두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으나, 사망자들에 대한 제례에 관련

한 권헌익(2012; Kwon, 2006; 2008)의 연구 이외에 치밀한 학술 연구는 아직 수행되

지 않았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은 일찍이 

1976년부터 제기되었으나 한국인에 의해서는 구수정(1999)에 의하여 1999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용병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 주장에 대하여 여영무(2001), 

이선호(2001) 등은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갖고 있었기에 용병이라는 평가가 

옳지 않다고 보았고 베트남전쟁이 게릴라전 위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살상했을 수는 있어도 민간인 학살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후, 베트남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사회운동가 김

현아(2002; 2004)가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전쟁과 여성』을 발간하는 등 “전

쟁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벌였다. 베트남전쟁 기억에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윤

충로(2009; 2010), 최정기(2009), 최호림(2009; 2010d)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편 박진임(2002; 2003; 2004; 2008a; 2008b; 2012)은 현대 미국과 한국 소설 및 영화

를 통해 베트남전의 의미와 참전 한국군의 위상을 논했고, 송승철(1993), 고영직

(2000), 고명철(2003), 장두영(2008), 장윤미(2009), 이한우(2010d; Lee, 2005), 방재석(2011) 

등도 한국 현대 소설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의미를 분석했으며, 윤영천(2007; 2008)

은 한국 현대시에 베트남전쟁이 어떻게 형상되었는가를 분석했다. 최근에 김성

란(2011)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실을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

하는 이유를 미디어 분석으로 탐구했고, 김미란(2010a; 2010b)은 베트남전쟁의 남

성성 표상과 미디어를 통한 베트남 참전담론에 관해 연구했다. 더불어 권혁태

(2012)와 남기정(2012)은 일본의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관해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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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과 사회 통합

베트남의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문제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연구 주제였기에, 이와 관련한 학술 연구와 함께 정책 연구도 다수 산출되었다. 

일찍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자들인 박종철(1986; 1994; 

1996), 이수훈(1989), 함택영(1989) 등이 관련 연구 결과를 냈다. 이후 김도태(1994)가 

베트남 통합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냈고, 전경수(1995)가 독일과 베트남 통

합과정에 대한 저서를 출판했다. 이후, 손정식(1995), 이은호(1997a; 1997b), 조재현

(2002), 노영순(2007), 이한우(2007a; 2009) 등이 관련 연구 결과를 냈다.

5. 현대 정치, 경제, 사회

1) 경제개혁과 경영 문제

베트남이 1986년 말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쇄신)’ 정책을 채

택한 이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협력관계를 확대하

는 과정에서 경제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부응하여 사례 연구자

들이 먼저 베트남의 경제개혁 정책 및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

다. 초기에 안승욱(1986; 1989; 1997)이 경제개혁 관련 연구논문을 출간했다. 구성열

(1992; 1993; 1995; 2002)이 경제개혁 관련 편저 세 권을 출판하면서 초기 베트남경제 

연구에 기여했고 이후에도 관련 연구(2001; 2006)를 출간했다. 더불어, 손정식(1997; 

1998; 2000; 2005; 2006)이 베트남의 금융, 국영기업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구성열(1995; 2002)과 함께 편저 출판에 참여했다. 오인식(1997a; 1997b; 

2002; 2005; 2006)도 경제개혁, 무역 및 투자 관련 연구논문을 출간했다. 

이외에도 사례 연구자인 경제학자 여러 명이 한두 편의 베트남 관련 논문을 

출간했다. 이후 권율(1999a; 1999b; 2000; 2001; 2002)이 베트남 경제개혁을 주제로 박

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영기업 개혁, 미국-베트남 간 무역협정, 대 베트남 원조 

등 문제를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냈다. 더불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개혁 

문제를 연구한 이한우(2011a)가 경제개혁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저서 『베트

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출판했고, 이강우(2003a; 2003b; 2004)가 경제사적 시각

에서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를 산출했다. 최근에는 안경환(2000; 신군재·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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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오인식(2005) 등의 연구처럼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영상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나희량(2008; 2011)의 연구처

럼 베트남 경제의 달러화, 철강산업 분석 등 각론적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2) 베트남 국내 정치 및 대외관계

베트남의 정치체제 및 정치 변동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이계희(1986), 박종철

(1989), 김국진(1992) 등 사례 연구자들과 이은호(1990a; 1998), 조재현(1991) 등에 의

해 수행되었다. 이후 연구는 베트남 주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바, 이한

우(2001b; 2007b; 2011b)가 공산당대회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

으며, 베트남 국회(2006a; 2008), 베트남의 국가-사회 관계(2010a)를 연구했다. 정연

식도 베트남을 코포라티즘 체제로 분석한 연구(1999; Jeong, 1997b)를 낸 이래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한 연구(2002; 2005)를 냈다. 더불어, 노영순(2004b)이 공산당-국가와 

대중의 관계를 연구했고, 이한우(2001a; 2002b; 2012)가 개혁과정에서의 농민정치 

및 사회주의 이념 변화의 문제를 다뤘다.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전

상인(1994), 박종철(1997), 정연식(1999), 최호림(2008) 등에 의해 산출되었다.

베트남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도 초기에는 사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작

되었는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관 하에 수행된 연구 결과가 『한국과 국제

정치』에 게재되었다(강태훈, 1986; 김국진, 1986; 김기태, 1986; 양승윤, 1986; 정천구, 1986; 황병

무, 1986). 이후 이한우(2003), 황귀연(2003)이 베트남-중국 관계를 연구했고, 김기태

(2000; 2003), 조재현(Cho, 1994), 황귀연(2005) 등이 한국-베트남 관계를 연구했다. 김

국진(1986), 홍규덕(1991; 1993; 1997), 권경희(1996), 이강우(2007) 등은 베트남-미국 간 

관계정상화과정 및 양국 관계를 연구했다.

3) 개혁과 사회 변화

연구자들은 베트남이 개혁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과 도시

에 관하여 연구했다. 전경수(1993)는 베트남이 개혁에 착수한 직후 베트남 농촌

의 현지조사에서 겪은 일들을 『베트남일기』로 엮어내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전경수·한도현(1996), 한도현(1998; 2000; 2005), 김호섭 외

(1999) 등이 베트남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냈다. 최호림(2003a;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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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c; 2003d; 2004; 2005; 2007)은 개혁정책 집행 이래 베트남 사회에서 민간의례의 변

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 편 출간하며 베트남에서 개혁정책 채택 이래 민간

의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채수홍(2003a; 2009)은 개혁과정에서의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공장 내 노동정치에 관하여 연구했다. 채수홍이 공장 내 정치라는 미

시적 접근을 했다면 이한우(2010c)는 코포라티즘 노동체계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

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문제를 지적했다. 베트남 내 한국 투자 기업

에서의 노사문제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9)도 수행되었다. 이외에

도 채수홍(2007)과 최호림(2010a; チェ·ホリム, 2010)이 동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베트

남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구했고, 하순(2003; 2007; 2011)이 미국 내 베트남 이주자들

에 관해 연구했다. 최호림(2012)은 베트남 내 소수종족에 대하여 연구했고, 최병

욱(Choi, 2004b), 김현재(2010; 2012)는 화교에 대하여 연구했으며, 이슬람에 관해서

는 김종욱(1999)과 안경환·송경근(2009)이 연구했다. 

베트남의 민간신앙에 관하여는 김종욱(1998), 송정남(2002b; 2003) 등이 연구 결

과를 냈다. 현대 베트남 사회에 만연한 부패문제에 관하여는 김호섭(1997), 김현

재(2008), 이강우(2008)가 연구 결과를 냈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대중문

화가 베트남에 유행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한우(2002a)와 김성란(2008)이 베트

남 내 한류에 대해 분석했다. 양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 김성란

(2010)이 미디어 분석, 육상효(2010)가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 이한우(2010d)가 한

국 현대 소설, 최호림(2010c)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4) 결혼이주

베트남인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어 2000년대 중반에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가 급증했다.16 베트남인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는 너무 많아 여기에 

16　2011년 한국인 남성들의 국제결혼 대상자 중 베트남인 여성이 7,636명(34.3%)으로 가장 많았

다(통계청, 2012: 11). 2011년 기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수에서도 베트남인은 37,516명으로 일

반 중국인(34,989명), 한국계 중국인(29,184명)보다 많은 수였다(법무부, 2012: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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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시할 수 없으므로 많이 읽히는 논문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 주

전공자로서는 김현재(2007)가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냈다. 결혼이주 관련 연구를 수행한 국내 연구자들은 대

부분 결혼 중개 과정과 결혼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

였는데, 김민정 외(2006), 김현미(2006) 등이 결혼 과정과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VI. 맺음말 

현대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로 한국 내에서 

베트남에 대한 명칭이 베트남, 월남, 월맹 등으로 혼란스럽게 쓰였던 것처럼 한

국 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베트남전쟁과 관

련된 전쟁특수에 있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희

소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러다가 베트남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 말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정책의 채택과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과 함께 한국에

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

정에서 실용적 연구에 대한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인 연구자들은 

베트남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 통합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베트남 연구 ‘붐’을 일으켜 1990년대 후

반과 2000년대 전반 10년 동안 베트남 전공자들을 다수 배출해냈다. 이들이 현

재 베트남 연구의 제2세대로서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하

겠다. 동시에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와 인적 교류의 확대는 베트남 사회의 이

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

트남 주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회 및 경제·경영 분야

에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한국의 베트남 연구도 사회상황과 밀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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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내 대학원에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

에 의한 연구도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보면,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베트남 전공자들이 지속

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사례 연구자들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해왔다. 한편으로는 한국 역사, 한국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

공자들이 베트남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는 학술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주제에 대한 연

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베트남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일반

인들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역사가 

아직 짧아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듯하다. 지금

은 베트남 연구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미 세계 학계와 호흡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향후 과제는 

이를 더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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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terests towards Vietnamese studies in Korea inclined as a 

result of people’s political concerns, when Korean troops were dispatched 

to South Vietnam in mid 1960s. However, it gradually died out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and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80s that academic 

researches on Vietnam began in Korea. After the launching of the ‘Doi Moi’ 

reform policy in Vietnam in 1986 and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in 1992, these changes opened up a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urged Korean scholars to conduct related 

researches out of the practical need for knowledge on Vietnam. Korean 

scholars were also interested in examining the case of Vietnam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ir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Increasing concerns on Vietnam gave rise to a boom on Vietnamese 

Studies from mid 1990s to mid 2000s for roughly 10 years, giving birth to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scholars majoring in Vietnam. During 

these years, the increasing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fostered 

a greater need to understand Vietnam. Accordingly, researches on socio-

economic issues and business have shown a drastic increase, which reveals 

how closely the Vietnamese studies in Korea are affected by social factors. 

For Vietnamese studies to advance in Korea, constant quantita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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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proceed their qualitative improvement.

Keywords | Vietnam, Korea, Southeast Asia, area studies, case studies 


